인류의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은 당장 몇 년 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달했고 우리는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어떠 한가?  3D프린팅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건물건설, 물체제작용 적층형 프린팅과 바이오 프린팅 중 적층형 프린팅이 더 관심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바이오 프린팅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먼저 3D 프린팅이란
적층 제조라고도 하는 3D 프린팅는 3D 모델의 연속 횡단면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재료를 추가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다. 플라스틱과 금속 합금은 3D 프린팅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지만 콘크리트에서 바이오 3D 프린팅의 생체 조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산업에 있어서 생산의 형태가 공 장 중심 대량생산에서 소비자에 맞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3D 프린팅 기술은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D 프린팅 기술이 연구되고 응용기술이 늘 어 나면서 연구 및 의공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프린팅의 기술 중 한가지로 살아 있는 세포를 원하는 구조 및 패턴으로 배열하여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하는 기술인 3D 바이오 프린팅이다. 이로써 장기이식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안되거나 그에 맞는 장기가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 듯했으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쇄가능성, 생체 적합성, 생분해성, 기계적 물성 등의 원료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다하니 가격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었다.
그리고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떠오르는 음식 바이오 프린팅 또한 주목을 받았다. 무려 세포만으로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같은 음식일지라도 원하는 대로 영양성분도 조절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음식 바이오 프린팅이다 보니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원료, 원료에 따른 가격은 천차만별(햄버거 한 개를 만드는데 3천만원) 게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3D 바이오 프린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과거에는 꿈의 기술력이라 불리우던 3D 프린팅이 직접 직면해보니 아직 부족한 점은 많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허나 이 문제점들만 해결된다면 세계 기아 문제며 여러 문제는 인류의 걱정거리에서 사라지게 될 날은 머지않을 것 이다
